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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

권두언
자치분권의 정향(正向)을 고대하며

특집 충남의 자치분권, 그 실마리를 풀어본다

자치분권개헌과 주민자치
지방의 재정분권 확대 방안
충청남도와 시·군간 사무배분의 원칙과 과제

논단
충남 국제교류 추진방향과 과제

충남마을기행
일곱 빛깔로 어우러진 태안 갈두천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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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미래를여는충남연구원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충남도민의 모습입니다.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충남연구원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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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충남도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발간됩니다.

충남
문화유산

47

충청남도역사박물관에는충남의다양한문화와역

사를보여주는각종유물들이저마다의자태를뽐내

며전시되어있다. 특히 2층상설전시관에올라가안

내표지판을따라관람하다보면어느순간고풍스러

워보이는한폭의족자와마주하게된다. 그런데이

족자는우리가흔히생각하는초상화나예술작품이

아닌누르스름하게바랜커다란종이에몇자안되는

초서로휘날려쓴문서를담고있다.

27자로구성된이문서는 1401년(태종 1년)에성균

생원노혁이동진사제23인에급제하자국왕이그사

실을 증명하여 내려준 과거합격증서로, 일명‘노혁

왕지’라고칭해진다. 왕지는조선초기에임금이4품

이상의 문무관에게 직접 발급한‘사령장’이다. 노혁

은 조선 초기에 문과에 급제해 사재감 부정, 사헌부

장령을거쳐1434년(세종 16년)에홍주목사를역임한

인물로서, 공주시우성면동곡리일대로입향하여공

주지역만경노씨의터전을마련한자이다.

왕지는 1425년(세종 7)에‘교지(敎旨)’라는문서명

으로고치기이전에약30여년정도만사용되었던만

큼희귀성을지니고있을뿐만아니라, 조선초기문서

행정, 과거제도, 인장, 서체, 지질(紙質) 연구에 매우

귀중한사료로활용되고있다.

‘노혁 왕지’는

무엇보다도품격을

배가시키는장황과

여기에 얽힌 특별

한기록이있어여

타 왕지와는 더욱

차별화된다. 특별

한 기록이란 왕지

하단에 보이는 27행의 초서체로 된 발문이다. 이 발

문은사계김장생의현손이자조선후기정치가겸문

장가였던 퇴어 김진상(退漁 金鎭商, 1684-1755)이

1754년(영조 30년)에작성한글이다. 그는노혁의후

손인노이형(盧以亨)과의친분으로인연해왕지를빌

려볼수있었고, 그 과정에서노혁이왕지를받게된

연유와역임한관직, 집안에전해내려온상황, 감정

및품평등을써서왕지아래에배치한후족자로꾸

며돌려주었다.

‘노혁왕지’는자료적희귀성과학술적가치는물

론 600여년넘게왕지를지켜온만경노씨가문의노

력과높은안목을지닌김진상의숨결을고스란히간

직한채우리에게전해지고있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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